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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지평 소식▐ 

 

[공익] 지평, ‘한ㆍ중ㆍ일 역사분쟁’ 관련 공익강연 개최  

 

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월 1일 김종인 교수(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/참여연대 운영위원회 

부위원장)를 모시고 ‘한ㆍ중ㆍ일 역사분쟁에 관하여’라는 주제로 2014년 제1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

습니다.   

 

이날 공익강연에서는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,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급부상, 북한의 권

력 3대 세습,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 이외

에도 한ㆍ중ㆍ일 3국 사이에는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,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

는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었고,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교과서, 독도영유권, 위안부, 신

사참배 등이, 중국과 일본 사이는 센카쿠(중국명 댜오위다오) 문제가, 한ㆍ중ㆍ일 3국 사이에는 방공

식별구역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.   

 

공익강연을 통해 한ㆍ중ㆍ일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, 견제와 균형

의 틀 속에서 정치적ㆍ외교적 안정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

습니다.   

 

[관련 사진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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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익] ‘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만들기’ 활동  

 

법무법인 지평은 매 짝수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제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

다.  지난 4월 19일에도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(빵만사)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만들기 

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.  이날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직원 10여 명은 약 5시간 동안 개량, 반죽, 빵 

굽기, 포장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식빵과 야채빵 등을 만들고 복지관 및 경찰지구대를 통해 해당 빵

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.   

 


